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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, 고령친화도시 조성하자 
전 북 연 구 원 ,  고 령 친 화 도 시  조 성  필 요 성 과  과 제  제 시

활기차고 든든한 노후, 정든 고향 전북에서 은퇴체류형 모델 구축 등 제안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‘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

과제’(통권 222호)을 발간하고,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북도에 고

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과제를 제안하였다.

○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비율은 2019년 20.40%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

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. 2040년에는 고

령인구가 70.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고령인구의 증

가와 맞물려 노년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2019년 

55.3%에서 2035년에는 101.1%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○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든든한 노후, 활기찬 노후, 편안한 노후를 위해 

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. 고령친화도시는 고령화를 도시

환경 구조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활

동적인 노화(active ageing)를 촉진하는 정책도구로서 평가를 받고 

있다.

- 2 -

○ 이미 국내의 경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서울시, 부산 

등 20개 도시가 가입하여 활발하게 고령친화도시를 정책 및 사업 등

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기 박사는 “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제 선택이 

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어, 고령자들이 전북에서 활

기차고,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고령친

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하였다.

○ 연구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

립하고 필요한 재원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, 인구유입을 위해 고령친

화 은퇴자 체류도시 모델을 구축하고, 전라북도 노인들이 정든 마을

에서 생활하고 늙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형 고령친화마을 조성

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
○한편,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를 위해 WHO 고령

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, 은퇴자 대상 노후설계, 재

취창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순창장수연구소

와 연계한 은퇴자 교육연수원 건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.


